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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근�개인전�«투명한�공간,� 사이� 거닐기
Transparent� Space,� Walking� in� between»

1. 전시개요

전 시 명
고명근 개인전

≪투명한 공간, 사이 거닐기 Transparent Space, Walking in between≫

전시기간 2023년 8월 30일(수)~2023년 11월 19일(일)

전시장소 사비나미술관 2~4층 전시실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93)

관람시간 매주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00 / 매주 월, 추석 당일 휴관)

장 르 조각 / 총 201점 (2층-121점, 3층-57점, 4층-23점)

주 최 사비나미술관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 의 사비나미술관 T.02-736-4371, www.savinamuse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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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 의도 및 주요 작품 이미지

사비나미술관(관장 이명옥)은 2023년 하반기 기획전으로 사진, 조각, 건축 요소를 ‘사진조각’

의 새로운 형식으로 도출하여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고명근 작가의 전시를 개최한다. 

본 전시는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30여 년간의 작업세계를 아우르는 중간 회고전 성격의 개인

전으로 총 201점이 출품됐다. 시기적, 형식적 특성에 따라 배치된 전시품들이 개별 작품의 이

해를 넘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과 세계관을 새롭고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한

다. 관객이 LED 조명이 설치된 구조물 위에 일렬로 진열된 작품의 동선을 따라가며 시기별 특

징과 변모 양상,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등을 비교 분석하는 아카이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n 2층 – 건물 Building

2층에는 1980년대 말 작가의 뉴욕 유학 시절 초기 작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건물 

Building> 연작이 배치됐다. 뉴욕 브루클린의 불타고 부서진 빈집들을 촬영해 인화한 이미지를 

나무 합판의 입방체 구조물에 콜라주 형식으로 붙이고 그 위에 레진을 부어 고착한 1996년 작

품(작가가 자신의 작업 과정 중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꼽는)을 비롯한 초기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시도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투명성과 가벼움의 개념을 투명 사진 다면체 건축물

로 구현한 작품들도 살펴볼 수 있다. 제작기법을 소개하자면 작가가 세계 곳곳을 다니며 건축

물과 풍경을 촬영한 사진들을 투명 소재인 OHP 필름에 출력해 플렉시글라스에 압착시킨 후 

뜨겁게 달군 인두로 각 패널의 모서리를 용접하여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사라진 유동적이고 

연속된 공간으로 만들어낸다. 

사진 이미지 자체가 투명한 입체구조물을 이루는 작품들은 투명성과 가벼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교차, 대칭, 중첩 효과를 낳으며 감상자의 움직임이나 화면을 보는 시점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다의적, 가변적 특징을 지니게 된다. ‘불투명하고 무거운 작업’에서 ‘투명하고 가

벼운 작업’으로 바뀌게 된 시기적 변천 과정의 비교를 통해 단속적 변화가 아닌 다양한 매체와 

표현기법을 활용한 조형 실험을 바탕으로 앞선 시기의 작업이 뒤 시기의 작업으로 발전하는 

연속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투명 이미지 자체가 구조물이 되는 나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보는 행위 그 자체를 느끼도록 

만든 것이다. 이미지로 채워진 조각이 텅 비어 있는 투명한 용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국 ‘영

원히 실체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명제와 맞닿아 있다. ‘투명하고 가

벼운 작업’을 통해 우리가 지각하고 믿고 있는 세상의 실체가 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

지로 이루어진 비어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 고명근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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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건물Building

<Building Studies-2>

1996, photos, wood, plastic, 139x32x28cm

<Stairway-18(sf)>

2020, Digital film 3D-collage, 35x19x18cm

2층 전시전경

n 3층 – 자연 Nature, 몸 Body

3층에는 자연 이미지를 채집해 투명 사진 조각으로 제시한 <자연 Nature> 연작과 인체 조

각상 이미지를 활용한 <몸 Body> 연작을 소개한다. 작가는 세 가지 주제의 연작을 시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건물 Building> 연작은 건축이 인간의 창조물이자 물리적 시간을 간직한다는 점에서 ‘몸

의 확장이며 인간의 표현’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 <자연 Nature> 연작에는 자연이 인간의 시

작이며 삶의 조건이라는 자연관이 표현됐다. 미니어처처럼 보일 수 있는 건물 연작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몸 Body> 연작은 ‘몸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일차적 한계이자 존

재의 조건’이며, ‘기억, 감정, 의지를 담은 인간의 외피로서 의식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학부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뉴욕 유학 시절 사진을 공부한 복수전공자로서 조각상 이

미지를 많이 모으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건물과 자연, 몸 시리즈를 발전

시키면서 미묘한 형태 변화가 이루어졌다. 소재가 바뀌면 형태가 이를 수렴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건물, 자연, 몸 연작은 건축, 자연, 인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 관계성과 상

호 작용성으로 연결된 총체적 공간개념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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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층 – 삼부작 Trilogy

4층에는 최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삼부작 Trilogy> 연작을 선보인다. 작가 스스로 ‘벽걸

이 작업’으로 명명한 작품들은 2, 3층에 전시된 투명 사진으로 이뤄진 다면체들의 전개도처럼 

느껴진다. 삼부작은 세 개의 장소에서 포착한 세 부분으로 나눠진 다양한 사진 이미지(건물의 

실내, 하늘, 물, 인물, 패턴)가 자유롭게 뒤섞여 하나로 연결되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특징을 

지녔다. ‘벽걸이 작업”은 사진의 속성인 평면성과 시간성, 조각과 건축의 특성인 입체성과 공간

성을 혼합하여 시공간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단일 감각을 복합적 감각 경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평면성과 입체성의 교란을 

활용한 조형적 왜곡 기법은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관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준다. 현실적, 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 감상자를 시각적 혼란에 빠

뜨리는데 이러한 착시효과로 인한 조형성 왜곡과 변형, 과장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복합적인 감각 능력을 촉진하거나 강화한다. 두 번째로 시간과 공간의 교란을 활용한 ’시공간

의 왜곡‘ 기법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나 특성을 변형시켜 관객이 시공간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

3층 - 자연Nature

<Air 1>

2003, films, plastic, 102x74x74cm

<Stairway 5>

2009, film, plastic, 36x50x39cm

3층 - 몸Body

<Stone Body 34.1>

2005, film, plastic, 168x130x55cm

<Stone Body 42>

2008, film, plastic, 40x53x14cm

3층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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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공간 축소나 확장, 과거와 현재의 중첩, 시간의 

동결에 의한 움직임과 정지(순간적 동작과 찰나적 순간)의 대비를 강조하고, 시간의 흐름이 겹

치거나 교차하면서 작품 내에서 시간의 비선형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시간여행이 가

능하다. 여러 시간과 장소의 혼합,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 뒤섞여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찰나와 몽환,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게 된다. 찰나와 몽환은 작가의 삶과 작업세

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4층 - 삼부작Trilogy

<Columbia Univ. 13-1>

2022, Digital film 3D-collage, 149x44x5cm

<Metro 14-1>

2022, Digital film 3D-collage, 71x26x4cm

n ‘실체 없음’의 이치를 터득하고 성찰하는 고명근의 작업세계

고명근 작품세계의 핵심 개념은 실체 없음의 이치를 터득해 본래의 비어있는 자리로 돌아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그 공간은 시각적으로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비

어 있으며, 보는 사람의 상상으로 채워지는 빈 곳이기도 하다. 비어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데 따르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다. 고명근은 풀 수 

없는 숙제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독창적 조형어법을 찾아내는 동시에, 도전

과 좌절을 경험하며 자아 성장과 변화를 추구한다. 공간의 본질을 비움으로 정의한 고명근의 

작품은 물리적 외부공간과 비물질적 내부 공간(심리적 공간)으로 분리된 두 공간의 통합을 시

도하며 공간의 본질적 개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부여한다.

 

3. 작가 소개

고명근(b.1964~)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뉴욕 프랫 인스티튜드에서 순수

미술 석사과정을 마쳤다. 1988년부터 입체 구조물 위에 평면 사진을 붙이는 사진조각을 선보

여 왔으며, 당시 사진과 조각 중 어느 특정 장르만으로 아우를 수 없는 융합적인 작품은 발표

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이후 투명한 필름 위에 사진을 프린트해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작품으로 변화와 확장을 모색하며 건축, 자연, 몸을 소재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020년 사유 공간(한미사진미술관 MoPS, 서울), 2017년 A Blending 

Space(Tokyo gallery, 도쿄), 2013년 환상 공간(선컨템포러리 갤러리, 서울)이 있으며, 주요 기획

전으로는 2020년 빅데이터가 사랑한 한글(사비나미술관, 서울), 2018년 불로장생長生(성남큐브

미술관, 성남), 2017년 감각의 언어, 몸(오승우미술관, 목포) 등이 있다. 1996년 모란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끝-


